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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부양의식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7일 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 종교. 치매교육유무에

서,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치매봉사경험과 치매교육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노인부양의식은(r=.105, p=0.38),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r=.556, p=.000)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맞춤형 치매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적용

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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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towards dementia and about awareness of elderly car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88 nursing 

students from K’ university on May 7 to 14, 2019.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students acquired knowledge of dementia by grade and religion as pe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knowledge, attitude towards dementia and awareness of elderly ca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perience of care and education about dementia.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of elderly care  with knowledge (r 

= .105, p = 038)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r = .556, p = 000). The students’ attitude was explained 

about 31.3% in awareness of elderly care. As a findings, there is need to develop and apply a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on dementia based on individual and group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lso,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and feedback.

Key Words : knowledge of dementia, attitude towards dementia, awareness of elderly care,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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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간의 평균 수

명이 빠르게 연장되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령

화 속도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전체인구의 22.5%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면

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인구의 

28.3%가 노인인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증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치매노인 유병

률은 2019년 현재 전체노인의 10.15%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20년 8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27만 명, 2050년

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 이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 증가하는 치매노인으로 고통 받

는 치매가족은 230만 명에 이르고 가족들은 치매관리비

용으로 연간 2033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치매관리 사

업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비용도 2020년에 8조 4970억, 

2030년 16조 4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3].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

별적인 간호와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과 동시에 모든 장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인지기능 감소가 주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대상자별 치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면 치매노인이 발생되었을 때 초기대응의 부적절

성으로 고도인지기능장애 및 가족붕괴 등 치명적인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5]. 즉,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 가족 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가족들이 대 다수이다[6].

치매는 장기적인 간호가 요구되는 건강 문제로 간호제

공자가 어떤 마음가짐 즉, 태도로 간호하느냐에 따라 치

매 노인의 삶의 질과 예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치매환

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지

식과 태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법과 서비스 질이 영향

을 받으므로, 간호제공자가 치매환자의 여러 현실을 이해

하고 간호할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

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8].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주요한 주체로써 노인 부양

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게 될 대상이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일생

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대학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성인기에 지속되므로 대학생들이 치매노인을 바

라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상황에서 치매

를 가진 노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간호대학생 시기

에 형성된 치매노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미래의 간호

사가 되었을 때 치매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태

도가 될 것이다. 태도는 행동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

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9].

대학생들은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집단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노인문제 대처방식과 함께 세대간 갈

등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이러한 노인

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변화를 주기 위한 

예방적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다행히 긍정

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태도를 더욱 지지해

주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10]. 그리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료기관, 방문간호, 요양시설, 장기요

양보험 통합 재가서비스 등 각각의 간호현장에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인력[7]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노인부양의

식을 높이는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의 지식정도와 

태도를 알아보는 선행연구[11, 12, 13], 간호학생의 치매

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분석 연구[7], 간호학

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

비스 요구의 비교 연구[14]들은 있으나, 향후 초고령 사

회에서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부양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15]

라 볼 수 있고, 실제적인 노인부양행위를 예측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노인부양의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하고 노인부양의식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파악

하여 간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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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

인부양의식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간호학과 대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7일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

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15분이 소요됨을 설명 한 후 자

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

외하고 288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치매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치매에 대한 지식 측정은 치매

의 위험요인, 기능변화, 치료 및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 총 16문항으로 이루진 것으로 조현오(1999)[16]가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기 하도록 되어있으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0-16점의 전체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5로 나타났다.

2.3.2 치매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은 정서

적 태도 5문항, 행동적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0

문항으로 조현오(1999)[16]가 개발한 도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치매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조

현오(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6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6로 나타났다.

2.3.3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Turkman과 Lorgo(1953)

의 노인부양의식 측정도구를 심은지(1998)[17]가 수정·보완한 것

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3영역 총 18문항으로 신체적 부양의식 

6문항, 경제적 부양의식 6문항 및 정서적 부양의식 6문항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의  Likert 척도로, 노인부양의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

가 높게 나타난다. 심은지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α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

(ANOVA),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분석하였다.

․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년은 ‘2학년’

이 36.8%, ‘3학년’이 19.1%, ‘4학년’이 44.1%를 차지하

였으며, ‘종교유무’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28.8%, 없는 

학생이 71.2%를 ‘치매가족 유무’에서는 치매가족이 있는 

학생은 8%, 치매가족이 없는 학생은 92%를 차지하였으

며, ‘치매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1%, 경험이 없는 학생은 38.9%를 차지하였다. ‘치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8%를 차지하였고, 

‘인간발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93.4%를 ‘노

인병동 실습 경험’ 이 있는 학생은 16.3%, 없는 학생이 

83.7%, 로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 Categories
Nursing

student n(%)

Grade

2nd 106(36.8)

3nd 55(19.1)

4rd 127(44.1)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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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정답률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 16점 만점

에 평균 12.40±.45점(74.4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높은 항목은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검사는 치매예방에 도움을 준

다’ 로 95.8%, ‘치매는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로 95.1%

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남자

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 로 29.5%, ‘치료가능한 치

매도 있다’ 로 49.3%의 정답률로 나타나 Table 2와 같다. 

   

3.3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7±.48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으로 측정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5±.5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

펴보면 신체적 부양영역이 4.24±.55로, 정서적 부양영

역이4.23±.64로, 경제적 부양영역이 3.50±.72의 순으

로 나타나 아래 Table 3과 같다. 

Item M±.SD

Attitude     4.17±.48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4.05±.54

Financial supports 3.50±.72

Physical supports 4.24±.55

Emotional supports 4.23±.64

Table 3. Attitude, and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N=288)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노

    인부양의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F=17.199, p=.000), 종교유무(t=2.154, p=.032), 치

매교육경험(t=2.928, p=.0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0.79±0.12)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학생

(0.77±0.11)과 치매교육경험이 있는 학생(0.76±0.11)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가족력, 치매봉사경험, 인간

발달교육, 노인병동 실습유무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봉사경험(t=2.007, p=.046), 치매교육경험(t=3.807,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치

매봉사경험과 치매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긍정적인 태

도를 나타내고 있다. 

Item N %

Everyone suffers from dementia due to 
aging.

243 84.4%

Dementia is a disease condition 249 86.5%

Dementia is associated with genetic 
factors

208 72.2%

Dementia is associated with drinking 
alcohol

233 80.9%

Dementia is caused by group of diseases 
such as internal medical, neurological, 
psychological related diseases.

170 59.0%

Men are more prone to get dementia than 
women.

85 29.5%

The risk of affecting dementia related to 
age

189 65.6%

Dementia client can remember recent 
events better than the past events

242 84.0%

There is no sense of time and can’t 
recognize people in and around, if affected 

by dementia.

267 92.7%

Even though affected by dementia, the 

client can do their favorite activities 
routinely

174 60.4%

Dementia couldn’t detected in early stage. 274 95.1%

The effective way of preventing dementia 212 73.6%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bout 

dementia (N=288)

are taking fresh and balanced diet.

Proper life activities and regular physical 
exams are helps prevent dementia.

276 95.8%

Treatable dementia also there 142 49.3%

Dementia is cured by medication 226 78.5%

Changing the environment often, helpful 
for the elder with dementia.

240 83.3%

           Total(M±.SD) 12.40±.45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74.44%

Religion 
Yes 83(28.8)

No 205(71.2)

Family history
Yes 23(8.0)

No 265(92.0)

Service Experience for
the dementia

Yes 176(61.1)

No 112(38.9)

Education Experience
Yes 178(61.8)

No 110(38.2)

Education Experience for 
Human

development

Yes 269(93.4)

No 19(6.6)

Clinical Practice with elder ward
Yes 47(16.3)

No 2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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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은 치매

노인봉사 경험(t=2.667, p=.008), 치매교육경험(t=2.90, 

p=.00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치매노인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4.12±0.52)과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4.13±0.58)이 노인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4와 같다. 

3.5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부

    양의식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부양의

식간의 상관성은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r=.556,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 치매에 대한 지식과 노인부양의식(r=.105, 

p=.03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아

래 Table 5와 같다.

   Knowledge          Attitude

Awareness
of caregiving

    r(p)                    r(p)

.105(=.038)         .556(=.000)

Table 5. Correlation among the Knowledge, Attitude 

and Awareness of caregiving

3.6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

    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 

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독립변수로, 노인부양의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

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1~0.973, 0.898~0.946

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1.026~1.246, 1.074~1.154의 2 이하로 낮게 나와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

다.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6과 같다.

Variables β t p F R2

Attitude .602 11.185 0.000 64.838 .313

Table 6. Factors influencing Knowledge and Attitude for 

Awareness of caregiving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

사하고 노인부양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Characteristic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Awareness of caregiving

M±SD t/F
p(Duc
an)

M±SD t/F
p(Duc
an)

M±SD t/F
p(Duc
an)

Grade

2nd 0.70±0.12a

17.199
.000

(a,b<c)

4.21±0.48

.526 .592

4.10±048

1.412 .2453nd 0.72±0.09b 4.14±0.53 4.10±047

4rd 0.79±0.12c 4.16±0.50 3.99±054

Religion

Yes 0.77±0.11

2.154 .032

4.19±0.52

.400 .689

4.05±0.59

.004 .997
No 0.73±0.13 4.17±0.49 4.05±0.51

Family history

Yes 0.70±0.12

-1.983 .053

4.18±0.56

.040 .968

3.97±0.50

-.762 .447
No 0.74±0.12 4.17±0.49

4.06±.0.5
0

Service Experience for
the dementia

Yes 0.76±0.12
1.899 .059

4.22±0.47 2.00
7

.046
4.12±0.52

2.667 .008
No 0.73±0.13 4.10±0.53 3.95±0.57

Education Experienc
Yes 0.76±0.11

2.928 .004
4.26±0.48 3.80

7
.000

4.13±0.58
2.90 .004

No 0.72±0.13 4.04±0.49 3.94±0.46

Education Experience for 
Human

development

Yes 0.74±0.12

-.086 .932

4.17±0.47

.053 .958

4.05±055

.157 .876
No 0.74±0.11 4.17±0.80 4.03±0.51

Clinical Practice with 
elder ward

Yes 0.72±0.13
-1.681 .094

4.20±0.47
.482 ,630

4,09±0.51
.493 .623

No 0.75±0.12 4.17±0.50 4.05±0.55

Table 4. Difference in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leadership by genral characteristics(N=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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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

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

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정답률은 74.44% 

(16점 만점에 12.40점)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

말숙[7]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의 52.8%(30점 만

점에 15.86), 조상희[13]의 치매파트너 간호학생대상 연

구에서 65.13%(15점 만점에 9.77)로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문규[17]연구 42.5%(25점 

만점에 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지[18]의 연구에서 84%(12점 만

점에 10.08)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 지식 도구

의 상이함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확연하게 간호

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있었

고, 실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치매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인

간발달 교육이 정규교과정내에 편성되어 있어 자연스럽

게 인간의 생의주기, 노화, 치매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지

[18]의 연구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의 치매

환자 경험이 100%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실습을 지속적으로 강

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과 치매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한 전문화

된 교육전달이 치매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평균평점은 5점 만

점을 기준으로 4.1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말숙[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4점 만점에 3.01점

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지[18]의 연구에

서 4점 만점에 3.01로 나타나 약간 높은 결과(5점 환산)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문규

[19]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서 3.08, 일반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오봉욱[20]의 연구결과 5점 만점에 3.63으로 본 

연구결과가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간호대학생, 일반대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학

과 학생들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과정을 

통해 치매와 정상노화과정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

며, 더 나아가 치매봉사 및 시설기관에서 다양하게 학습, 

공감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는데, 우향희[15]의 보건특성화고등학

교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3.98점,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

로 한 박문규[19]의 연구에서 평균점수는 3.68점으로 나

타났다. 간호대학생, 보건특성화 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순으로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보건튿성

화 고등학생, 일반대학생 순으로 인간 케어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받아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높은 점수가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치매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Scerri[21]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치매교

육경험이 있을수록 간호지식이 많아지고 임상실습환경에 

노출되면서 치매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결과는 우향

희[15]의 보건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연구와 동일

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봉사경험, 치

매교육경험이 있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Scerri[21]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치매 교육경험

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이에 치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

육전달이 필요함[15]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부양의식은 치매봉사경

험, 치매교육경험이 있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최승아[22]의 대학생들의 봉사경험이 많

을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양이기[23]의 노인관련교과목 수강경험이 많을

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다. 이에 긍정적 노인부양의식을 위해 치매와 관련된 교

육적, 임상적 환경노출이 필요함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노인부양의식

(r=.105, p=03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r=.556,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조현오[16]연구와 황은혜[24]연구와 일치한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에 간호학과 교과과

정 개발단계에서 노인간호관련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

편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을 높일 필

요하리라 판단된다.  

간호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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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다는 

이위환[2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

의 노인부양의식을 높이기 위해 치매노인의 간호에 영향

을 미치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

한 대학내 프로그램을 확립해 나가는 것과 지속적인 교

육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

사하고 노인부양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

을 위한 맞춤형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

균 12.40점, 치매에 대한 태도는 평균 4.17점, 노인부양

의식은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 종교유무, 치매교육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은 치매봉사경

험, 치매교육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

와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

식, 태도, 노인부양의식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치매에 대

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맞춤형 치매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의 대학교를 임의선정을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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